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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계주요자동차업체의상반기판매실

적이 대체로 개선된 가운데 현대기아차

는고전한것으로나타났다

8일 주요 자동차업체의 실적 발표에 따

르면 현대차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와 신흥시장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

해 16월 전년 대비 09% 감소한 239만

3000대를판매했다

기아차는전년대비 47% 감소한 145만

7000대를 판매했다 기아차의 판매 감소

율은세계주요 12개 업체가운데가장높

았다 현대기아차의 주요 경쟁사인 일본

업체들은같은기간판매가늘었다

토요타는전년대비 03% 증가한 436만

1000대를 기록했고 닛산(16%) 혼다(6

7%) 등도 판매가 증가했다 유럽과 미국

업체들도선전한편이었다

BMW(58%)와 다임러(66%) 포드(4

6%)의판매가늘었다 폴크스바겐은디젤

게이트 여파에도 전년 대비 21% 늘어난

519만9000대를판매해 1위를지켰다

현대기아차 외에는 피아트크라이슬

러(FCA)(10%)와GM(12%)만판매가

감소했다

현대차는치열한경쟁환경에서마케팅

비용등이증가하며수익률도낮아졌다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작년 상반기 7

6%에서올해상반기 66%로하락했다 현

대차의 영업이익률은 2011년 103%를 찍

은이후매년하락하고있다

기아차는판매감소세에도수익성이좋

은레저용차량(RV) 비중이늘면서 49%

에서 52%로개선됐다

GM은 28%에서 63%로 포드는 55%

에서 65%로영업이익률이상승했다

FCA(39%→55%) 르노(49%→6

1%) 닛산(59%→65%)은 수익률이 개선

되면서현대차의영업이익률을많이따라

잡았다

토요타(99%→88%) 혼다(45%→2

8%) 다임러(92%→73%) 등은악화했다

일본업체들은엔화강세와지난 4월발생

한 구마모토(熊本) 지진 등이 실적에부정

적인영향을미쳤다

폴크스바겐은 판매가 늘었는데도 디젤

게이트관련비용이발생하면서 영업이익

률이 63%에서 49%로 하락했다 하반기

전망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업

체전반에우호적이지않다

포드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국에서

수요가 감소하면서예상보다많은인센티

브를 쓰고 있고 중국 사업이 기대보다 적

은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영

향으로유럽에서향후 3년간 10억달러손

실을볼것이라고밝혔다

닛산도 내수 판매감소와 엔화 강세 미

국인센티브증가등의영향으로영업이익

률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

서카를로스곤닛산최고경영자는내년 1

분기까지영업이익률을 8%로상향하겠다

고선언한바있다

현대차도 2분기실적발표에서전세계

적으로저성장기조가굳어지며글로벌경

제성장률전망치가하향조정되는가운데

브렉시트이후불확실성이더욱 확대됨에

따라하반기에도어려운경영환경이이어

질것이라고밝혔다 주요자동차업체가

운데는 GM과 FCA 정도만 올해 실적 전

망을상향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현대기아차상반기판매 09% 47% 

기아자동차는 2017년형 K5 출시를

기념해 8월 한 달간 전시장을 방문하

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아차는 오는 31일까지 전시장을

찾는고객중추첨을통해▲LG 시그

니처 세탁기(1명) ▲다이슨 무선청소

기(5명) ▲파리바게트 빙수 교환권

(500명)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당첨

고객을 제외한 전시장 방문고객 전원

에게는 2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을선물한다

지난달 12일출시된 2017년형K5의

라인업에는 고급스러움을 강화한 시

그니처(Signature) 트림과 스포티한

이미지를 극대화한 GT라인 트림

이추가됐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기아차 홈페

이지(httpwwwkiacom) 내 이

벤트페이지에서응모후전시장을방

문해직원에게신청하면된다

아울러기아차는패밀리미니밴 더

뉴카렌스출시를기념해가족용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기아 레드멤버스 회원이라면 누구

나 31일까지 ▲텐트 스토브 등 캠핑

용품 39종 ▲유모차 유아용 카시트

등 유아용품 17종 ▲차량 관리용품 2

종을최대 70%할인된가격에구매할

수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기아차전시장방문세탁기청소기받아가세요

2017년형 K5 출시 기념경품이벤트

기아차 판매 감소율 세계 12개 업체 중 가장 높아

저성장신흥시장 수요 부진 탓  하반기도 먹구름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불구 1위  日업체도 늘어

미국 테슬라모터스의 입점이 확정된

스타필드 하남에서 한국과 미국 유럽

전기차의자존심을건승부가벌어질전

망이다

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

차는오는 9월 경기도하남스타필드복

합쇼핑몰 개장에 맞춰 쇼핑몰에 제네시

스전시관과친환경전용모델아이오닉

전시관을각각열계획이다

현대차가아이오닉전용전시관을만든

것은 스타필드가 처음으로 아직 전기차

가 익숙지 않은 대중에게 아이오닉 브랜

드와 전기차의 장점을 알리는 것이 목적

이다제네시스전시관도하남이최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한 번 충전으로

평균 191(도심 206 고속도로 173

)를 달릴 수 있어 현재국내에서판매

되는전기차중 1회충전주행거리가가

장 길다 경쟁 전기차들보다 짧게는 43

 길게는 100가량 더 주행할 수 있

다 가격은 4천만원에시작하며정부와

지자체보조금등최대 2200만원을지원

받을수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테슬라

는늦어도 11월말에는스타필드에매장

을열고국내에상륙할것으로예상된다

테슬라는 일단 스타필드 매장에서 전

기차를 전시하다가 정부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현재전기차세단인 모델 s

와 SUV인 모델 x 두 개 차종을 보유

하고있고내년말 모델 3을출시할계

획이다 한 차례 충전으로 215마일(346

)을 달릴 수 있으며 정지 상태에서 출

발해 시속 60마일(96)에 도달하기까

지 6초가걸린다 가격은 3만5천달러(약

4천만원)에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오닉

의직접경쟁대상이다

BMW는 스타필드에 BMW와 MINI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시티 라운지

를 로마 밀라노 리스본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연다 BMW는 이 회사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스포츠카

BMW i8 등 BMW 6개 모델과MINI 3

개모델을전시할계획이다 연합뉴스

개별소비세인하조치가종료되면서경

차 판매가다시살아나고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

월말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를발표한이후지난 6월까지경차시

장은잔뜩움츠러들었다

경차에는 처음부터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다보니다른차종과달리가격인하 효

과를누리지못했다 이때문에경차구매

를생각하던소비자중일부는개소세 인

하가적용되는준중형차쪽으로옮겨가기

도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 7월

기아차 레이는 전월 대비 204% 증가한

2063대가 팔려 올해 처음으로 2000대 고

지에올라섰다

한국지엠스파크도전월과비교해 14%

증가한 5729대가판매됐다

기아차모닝은올해하반기신모델출시

를앞두고있는데도 7월한달간 5626대가

팔렸다일반적으로신모델출시를앞두고

판매량이 급감하는 추세와 달리 모닝은

스포츠전용범퍼등디자인사양을 10만원

에선택가능한패키지를선보인데 힘입

어평균판매량수준을유지했다

이들 경차의 7월 전체 판매 대수는 전

월보다 376대 많은 1만3424대이다 이는

개소세 인하 종료로 국내 완성차 5사의

같은달 내수판매가 전월 대비 248% 줄

어든 12만1144대에 그친 것과 대조되는

실적이다

특히일반차량의판매급감으로경차의

점유율은 6월 98%에서 7월 135%로 3

7%포인트나뛰었다

기아차는 모닝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8

월 한 달간 삼성 UHD(초고화질) 스마트

TV를 제공하고 한국지엠은 스파크 고객

에게 100만원 할인 혜택등을 주는등 적

극적인 프로모션 정책을 펴고 있어 경차

시장의인기는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개소세인하끝나자다시살아나는경차판매

스타필드하남서 한미유럽 전기차한판승부

미국테슬라모터스입점확정

현대차아이오닉전시관개관

지난달기아차레이 20% 한국지엠스파크 14% 늘어

기아차레이 기아차모닝


